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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s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논산 육군 훈련소 2부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5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면  자유  공간

음악이 있는 영화

7면  자유  공간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이수영

'동북아 중심 공항'을 목표로 총 7조8천

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사상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인 인천국제공항이 8년 4개월만에

걸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항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월 22일 역사적인 개항

식을 가졌다. 최근 수하물처리시스템의 시

험운영상에서 발생한 몇몇 미비점들과 지난

2월의 짙은 안개로 인하여 개항연기설이 붉

어져 나오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오는 3월

우리나라 육사 여생도와 미 육사출신 여

군장교간 간담회가 지난 3월 21일 오후 용

산 미8군사령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미 최초

의 여성 육사졸업생으로 미8군 작전처 작전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nne MacDonald

대령은 지난 1월 17일 육사에서 가진 이들

과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한 답례차원으로 이

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육사여생도들은 미여군장교들로부터 그

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고 여성으로서

군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50명의 육사여

생도 중 20명은 오는 2002년 3월 여성으로

서는 처음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된

다.

인천 국제 공항 개항

육사여생도와 미여장교들의 만남

29일 개항했다. 인천국

제공항이 개항함과 동

시에 40여 년에 걸친 김

포국제공항시대가 막을

내리며 인천국제공항이

세계를 향해 그 웅비의

나래를 펼치게 된다.

인천공항은 지난 92

년 11월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 이래 작년

말까지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신공항고속도

로 등의 건설공사를 마

치고 올들어부터는 각

종 시설의 시험운영을

실시해왔다.

인천 서쪽의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바

다를 매립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1천700만평의 부지에 건설된 인천공항은 우

선 1단계로 355만평의 부지에 여객터미널

과 활주로 2기, 화물터미널, 기내식과 급유

시설 등을 완공했다.

인천공항은 21세기 물류산업의 중심기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

었다. 첨단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인

천공항은 소음피해가 없고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교통망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

어 주변국 경쟁공항들보다 유리한 점들

을 갖추고 있다. 완만하게 휜 활모양의

여객터미널(지상4층, 지하2층)의 연면적

은 축구장 60개를 합쳐놓은 넓이인 15만

평에 달하며 연간 2천700만 명, 170만t

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오는 2020년

까지 공항시설과 배후지원단지, 국제업

무지역 등이 단계적으로 조성되면 연간

여객 1억 명, 화물 700만t을 처리할 수 있

는 미래형 복합거점도시로 변신하게 된

다. 인천공항은 특히 비행시간 3.5시간의

거리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40개 이상 분포해있고 보스턴이나 뉴욕

등 미국 동부까지 논스톱으로 운항이 가

능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함에 따라 김표

공항은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이용되며 모

든 항공편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한다.

중위부터 중령까지

의 계급을 가진 8명의

미여군장교들은 훈련,

성희롱, 군에서의 결혼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이

야기했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육사여생도

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

은 역시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의 분담이었다.

Lori Sussman 중령은 "

우리는 군대에서 '가장

전통적인 남성'의 일을

'가장 비전통적인 여성

'이 해내고 있다"며 어

떤 경우든 자기자신과 자신의 직무에 늘 정

직할 것을 당부했다. Sussman 중령은 또한

여자로서 첫 졸업을 하는 육사여생도들에게

선구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직무에 임할 것

을 주문했다.

간담회 동안 참여 장교들은 장교가 되는

길과 그들에게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생도

들의 질문을 재치있게 받아주었다. 한편 1969

년 육군사관학교가 배출한 초창기 졸업생 중

한 명인 연합사 부참모장 안광천 소장은 육

사에서 생활한 자신의 젊은 시절 추억을 여

생도들에게 전해주었다. "여러분의 성이 무

엇인지에 관계없이 이 나라 국방을 위해 없

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여생도들에게 용기

를 북돋워준 안광천 소장은 "남자 생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안소

장은 자신의 계급과 여생도들의 젊음과

열정을 바꿀 수 있었으면 하는 농담을 건

네기도 했다.

거의 대부분의 여생도들은 육체적 훈

련이 여생도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는 데 동의하며 "육체적 훈련이 가장 힘

든 부분으로 우리는 남자 생도들과 동등

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다"고 한수영 생도는 말했다.

적지 않은 수의 여생도들은 육사에 지

원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부모님들이 적

극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한수영 생도는

"내가 육사에 가겠다고 부모님에게 말씀

드렸을 때 매우 기뻐하셨다"고 전했으며

이를 통해 앞세대의 생각 역시 차츰 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한 여생도들은 이번 간담회가 자

신들에게 매우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전

하며 "매우 인상적인 간담회였으며 이 자

리를 통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

었다"고 장지천 생도는 말했다. 육사 4학

년 권성이 생도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주변의 시선 등

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선배 여군들의

격려가 새삼스러웠다"고 말했다.

일병 박준영

일병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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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

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ChoiJoonY@usfk.korea.army.mil

상병 김찬희

올해 6월 14일, 전 미 육군은 기존의 소

프트 캡에서 베레모로 정식 교체를 한다.

지난해 10월, 미 육군참모총장인 Eric K.

Shinseki대장이 발표한 지시사항에 의거하

여 공수부대, 레인져부대와 특수부대를 제

외한 모든 미 육군의 장교, 하사관과 사병

들은 앞으로 검은색 베레모를 착용하게된

다.

새 베레모는 Shinseki대장이 현재 추진

중인 육군 개혁의 일환으로 육군의 단결과

우수성을 상징하게 된다. 검은 베레모는 원

래 미 육군 레인져부대의 전유물 이였으나

Shinseki대장의 지시로 전 미 육군에게 지

급될 예정이다. 레인져부대는 앞으로 검은

베레모 대신 황갈색 베레모를 대신 착용하

게 된다. 카투사들에게도 지급되는 검은 베

미 육군 HEADGEAR 교체
레모는 기존의 전투모

를 대신하여 평시에

전투복과 함께 착용하

게되며, 야전에서는

기존의 전투모나 케블

러 헬멧을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6월 14일은 225번

째를 맞는 미 육군창

군 기념일이기도 하

다. 새 천년 첫 번째

로 맞는 창군기념일을 앞둬 미 육군은 베레

모 교체식을 병행하려고 한다. 당일 전 세

계에 흩어져 있는 미 육군 기지에서 이날

동시에 교체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한미군의 경우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각 기지에서 약 2

만8천 여명의 미 육군과 5천 여명의 카투사

병력이 한날 한시에 베레모를 처음으로 착

용하게 될 것이다. 용산 Mainpost는

Schwartz 사령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Knight

연병장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약 천

여명 인원이 연병장에 집합한 가운데 명령

이 떨어짐과 동시에 검은 베레모로 바꿔 씀

으로써 검은 베레모가 공식적인 전투모가

되었음을 알린다. 그리고 행사는 미 육군

창군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참석한 최고서

열의 미군 하사관과 사병이 케이크 첫 조각

을 나누어 시식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된

다.

이 날의 행사는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전 세계에 있

는 미 육군 부대 중 대규모 부대로서는 처

음으로 이날 베레모를 착용하게 된다(미국

본토보다 12시간 앞서). 여타 지역에 파견

되어 있는 미군과는 달리 주한미군은 같이

근무하는 한국군 전우들(KATUSA)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수 있다.

새로 지급 받는 베레모는 검은색에 하늘

색 방패모양의 패치로 통일된다. 하늘색바

탕에 13개의 별무늬가 있을 패치에 장교는

계급장을 사병은 부대 마크를 달게 된다.

올해부터 Sergeant's Time에 베레모 관리

와 착용법에 대한 강의도 포함이 된다.

지난 3월 27일, 한국군지원단본부소

속 카투사들은 용산 후암동, Cp. Coiner근

교의 '영락애니아의 집'이라는 중증뇌성

마비아동요양시설에 자원봉사 활동을 나

갔다. 한국군지원단본부 이하 단본부 지원

과장 김윤열 소령의 인솔하에 12명의 카

투사들은 당일 하루 '영락 애니아의 집'

아이들을 위한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카

투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오전이라서 대부

분의 아이들은 수업 중이였다. 카투사들은

우선 도착하자마자 각자 청소도구를 들고

청소를 했다. 아이들의 방, 복도, 가구, 휠

체어 등을 쓸고 닦았다. 당일 일행의 인솔

자였던 김윤열소령은 손수 걸레를 들고 방

바닥을 닦는 모범을 보였다. 청소를 마친

후 일행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1,2층

을 맡아 생활재활교사들의 일을 도왔다.

생활재활교사들은 이곳에서 뇌성마비아동

들을 전문적으로 맡아 돌보는 여자 선생님

들로 아이들은 그들을 '엄마'라고 부른

다.

주로 카투사들이

돕는 일은 청소, 아

이들 식사시중, 그

리고 교사들을 위해

아이를 업어 옮겨주

는 일 등이다. 그밖

에 상황에 따라 여

러 가지 일들을 돕

고 있다. 그날은 마

침 아이들의 하계복

을 꺼내 앞으로 다

가올 여름을 위해

정리하던 중이었다.

약 40여명의 아이

들의 옷은 상당한 양이다. 카투사들은 교

사들을 도와 옷을 각 상자에 담아 차곡차

곡 정리하였다. 일하면서 교사들과 농담을

나누는 등 시종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일을 하였다.

"봉사활동이라 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비

교적 쉽고 간단한 일들만 거들어 줄뿐입니

다. 진짜 어려운 일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을 목욕시키는 일들은 선생님(생활재활교

사)들이 도맡아 합니다"라며 이영민 병장

은 겸손하게 말한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단본부가 시행하

고 있는 정기적 행사 중에 하나이다. 매달

10~15명의 카투사들이 순번을 돌아가며

이곳 '영락애니아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

을 벌이고 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단본

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이나 눈썰

매장 등으로 놀러가기도 한다고 한다.

"봉사활동은 군대와서 처음 해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계

속 오다 보니까 편안하고 선생님들도 다

알게 되고 아이들까지 잘 따라주니 지금은

재밌습니다. 이런 자원봉사활동은 신청만

하면 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

해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면 봉사를 하

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많은 힘이 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봉사한다는

것보다도 애들이랑 재밌게 놀고 선생님들

도 도와준다는 마음입니다. 또한 누구를

도왔다는 뿌듯함도 느낍니다"라며 단본부

의 송인준병장은 말한다.

'영락애니아의 집' 은 지체장애(뇌성

마비) 1급으로 판정 받은 만 4~18세까지

의 아동들을 수용 보호하도록 지난 1994

년 7월 28일 문을 연 중증장애아동요양

시설로써, 애니아(Aenea)란 이름은 성경

내용 중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장애인

(중픙병자)을 고쳐주었다는 것에서 그 병

자의 이름을 따서 시설명칭을 붙쳤으며,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사람'이란 뜻이

다. 현재 이곳에는 38명의 아이들과 19명

의 직원이 있다.

매달 찾아오는 카투사들 외에도 한국군

부대, 민간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이 많다. '영락애니아의 집'

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나 후원에 관심 있

는 분들은 단본부를 통하거나 직접 용산구

후암동 370번지로 찾아가 문의할 수 있

다.

카투사 신문 김찬희

 단본부 영락애니아원 봉사활동

상병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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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들의 한마디

카투사 신문에 바란다!

8군본사 통합섹션

일병 이종하

한국군 지원단본부

일병 최환영

한국군 지원단본부

병장 박성빈

2주마다 나오는 카투사 신문, 정말 재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지역에 있

는 카투사들의 생활도 많이 알 수 있고 부

대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도 쌓

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주마다 나오지 않고 가끔 기간이

불분명한 때가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또

연예인 인터뷰하는 가장 마지막 면은 다 좋

은데 흑백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498 지원대대 본부중대

병장 김동민

34지원단 메스홀에서 신문이 나올 때마

다 가져가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나 스포츠면을 카투사의 입장으로 접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에 두 번정도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문

의 분량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구요. 카투

사인만큼 영어에 관련된 분야도 많이 게재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영락에니아에서 봉

사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카투사 여러분도

이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셨으면 좋겠

습니다.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카투사지를 받을

때마다 마지막 연예섹션을 먼저 읽게 되지

만, 가장 관심 깊게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대탐방 부분입니다. 부대탐방섹션을 통

해 동료 카투사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나

마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꼭 빼놓지 않고

읽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사 써주시고,

저희 단본부에도 부대탐방 들려 주시기 바

랍니다.

카투사신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얻

고 동기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카투사신문은 지면수

가 적을 뿐 아니라 구하기 또한 쉽지 않습

니다. 지면수를 좀 더 늘려서 유익정보를

지금보다 많이 싣고 배포장소도 늘려서 손

쉽게 카투사신문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

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Learning News&English With...

CURRENT
HEADLINES

Only the 2.5 trillion won worth in

maturing bonds will be the point of con-

tention

contention: 쟁점

해석: 2조 5천억 원 상당의 만기 채

권이 쟁점이 될 것

Kim calls for comprehensive reci-

procity in US approach

reciprocity: 상호주의

해석: 김 대통령, 미국에 포괄적인 상

호주의 촉구

Hyundai mulls ending Kumgang Tour

mull: 숙고하다, 고려하다

해석: 현대, 금강산 관광 중단 고려

The creditor banks rebuffed the

Hyundai demand

rebuff: 퇴짜 놓다, 거절하다

해석: 현대의 요구를 거절한 채권단

The decline in the influx of foreign

investment

influx: 유입

해석: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

US okayed controversial ABM statement

ABM (Anti-Ballistic Missile): 탄도요격

미사일

해석: 미국, 문제의 ABM 성명에 동의

Putin attended a banquet hosted by

President Kim

banquet: 연회, 만찬

해석: 푸틴 대통령, 김 대통령 주최의 연

회에 참석

Lafrance acknowledged that the inter-

national community has no leverage

leverage: 영향력, 효력

해석: 국제 사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

음을 시인한 라프랑스

Brothers entangled in Mideast Feud

feud: 분쟁

해석: 중동 분쟁에 휘말린 두 형제

Their beliefs diametrically opposed

diametrically: 정반대로, 절대적으로

해석: 정반대인 그들의 신앙

U.S. Defense Department unveils new

‘non-lethal’ weapon

lethal: 치명적인

해석: 미 국방부 ‘비치명성’ 광선무

기 공개

Saemangum Reclamation Project re-

mains threat to environment

reclamation: 간척

해석: 여전히 환경을 위협하는 새만금

간척사업

Subsidies to be injected into health in-

surance

subsidy: (국가의)보조금, 장려금

해석: 의료보험에 국가 보조금 투입

X-ray telescope finds heavens brim-

ming with black holes

brimming: 가득 붓다, 넘치다

해석: 블랙홀로 넘쳐흐르는 하늘을 찾

아낸 X선 망원경

NK's abrupt cancellation of minis-

ters' talks

abrupt: 뜻밖의, 돌연한

해석: 북한의 돌연한 장관급 회담 취

소

Draftee sues Army to defend pony-

tail

draftee: 징집자

해석: 포니테일(뒤로 땋은 머리) 고

수를 위해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징집자

Kicks cruise past Cavaliers

cruise: 순항하다

해석: 캐벌리어스를 꺾고 순항중인

닉스

Manufacturers see robust economy

in 2nd half

robust: 굳건한, 튼튼한

해석:  굳건한 경제를 후반기에 기대

하는 제조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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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격훈련 중인 26연대 3대대

11중대 훈련병들.

2. 화생방실서 방독면 착용 중인

29연대 3대대 11 중대 31 번 훈련

병.

3. 아침식사 중인 26연대 2대대

5중대 훈련병들.

4. 일석점호 중인 26연대 3대대

11중대 1소대 훈련병들.

5. 14단계 유격코스를 통과 중

인 26 연대 3대대 11 중대 6번 훈

련병.

6. 대대 통합 정신교육 중인 26

연대 3대대 훈련병들.

육군훈련소 기획취재의 2부로 지난 호

의 훈련소 생활에 이어 훈련소 전반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훈련소 전반에 대해 살펴보

겠다.

훈련소 생활 중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분대장(훈련 조교)들. 우리를 지옥으로 몰

아 넣었다가도 동시에 힘내라고 격려해준

분대장들. 야속하기만 하던 분대장들조차

점점 정이 들어 훈련소를 떠날 때면 이별이

서운하기만 한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14기수의 신병들

을 교육하였습니다. 훈련병들에게 6주동안

정을 줄 때쯤 되면 수료하고, 다시 또 새로

운 신병들이 들어오는 신병교육 기간이 반

복되면서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

다. 하지만 언제나 첫 기수를 가르치는 마

음가짐으로 열성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며 26연대 11중대 1소대장 조제대 중위

는 말한다.

훈련병시절, 익숙치 않은 생활 방식과

힘든 훈련 때문에 힘들고 지치지만 그 뒤에

는 숨겨진 분대장들의 수고가 많다. 훈련병

들보다 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분대장

들. 이들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

는 엘리트들이다. 분대

장은 학력, 신체, IQ 등

자격조건을 구비한 우수

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4단계에 걸친 심의를 거

쳐 직접 선발되며, 훈련

소 본부 집체교육 및 해

당연대장 책임 하에 신

병 기본교육과 연계하여

2개월내 분대장으로 양

성된다. 많은 신병들을

책임지게 될 분대장을

선발하는 방식이 까다로

운 것은 당연하다. 이들

은 훈련소에서의 신병

실습지도를 실시하고,

훈련병의 훈육을 담당하

고 있다.

이들 분대장들이나

교관들이 보는 카투사들

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카투사 신

병들은 이해력이 빠르다. 그래서 수월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잘하는 신병들을 물

어보면 대부분 카투사들이다. 나름대로 리

더십도 있다. 반면 단점은 상대적으로 드세

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 할 경우가 많고 나서기를 싫어한

다. 단체 보단 개인적으로 강한 편이다"라

며 26연대 12중대 1소대장 김정웅 중위가

말한다.

창설 49주년의 역사와 함께 정예강병

570만 여명을 배출해온 대한민국 남자들의

마음의 고향인 육군 훈련소는 60대부터 20

대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내무반, 같은

훈련장에서 군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육군훈련소는 부모가 아들

과 추억의 병영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행사를 열고 있다. '훈련병 부모

병영체험훈련'이라는 행사로써 일부 훈련

병 부모들을 초청하여 병영체험훈련을 실

시한 결과 자식의 군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식을 군에 믿고 맡길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입대

전까지 있었던 부모와 자식간의 보이지 않

은 벽을 허물고 이 행사를 통해 더욱 정을

돈독히 하고 아들과 평생 잊을 수 없는 추

억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이 행

사는 매번 지원자가 넘쳐서 추첨을 통해 참

가자를 선발하고 있다. 참가 부모들은 아들

들과 함께 전투훈련을 받고 근무를 서보며

자식들에게는 격려를 본인들에게는 자식들

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취지

에서 시작된 행사이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많은 호응을 얻어 현재까

지 주기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육군 훈련

소만의 전통이 되었다.

육군훈련소는 또한 훈련소에 대한 정보

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인터넷상에서도 훈련소에 대한 정보

를 공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논산 훈련소의 큰 관심사중 하나는 훈련

병들의 생활복지이다. 특히 기본적인 의식

주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육군훈련소 신

병들은 하루에 3,800Kcal의 열량을 기준으

로 식사를 하게 된다. 밥은 신병들이 자율

적으로 양을 선택할 수 있고, 반찬은 매끼

4가지 반찬을 정량 배식한다. 메뉴는 햄버

카투사 신문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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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월 7회), 돈까스(월 5회), 생선까스(월

3회), 소시지(월 4회), 야채샐러드(월 5회),

닭고기 튀김(월 4~5회), 쇠고기불고기(월

3회), 돼지고기불고기(월 3회) 등을 급식

한다. 특식으로는 백숙(연 6회), 떡국(연 14

회) 등이 있다. 후식은 연중 아이스크림(하

계기간:48일), 쥬스(142일), 과일(139일),

청량음료(36일),등이 매일 지급되며 증식

은 우유(1일1개), 컵라면(월 6회), 건빵(월

4봉)을 지급한다.

훈련소에서는 신병들이 26개월간 군생

활을 하는데 필요한 43가지의 보급품을 지

급한다. 입소대대 대기기간에 일부 품목을

지급하고, 교육연대로 입소한 후 나머지 품

목을 받게 된다. 피복류는 개개인의 체형에

맞게 신병들이 직접 선택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확한 사이즈 조정을 실시하므로, 군

생활 동안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

록 하고 있다. 훈련소에서 지급하는 보급품

중 피복류는 전투복(2착), 운동복, 반바지,

전투화(2족), 활동화, 모장갑, 전피장갑, 외

출용장갑 3종의 장갑이 있고 위생구는 칫

솔, 면도기, 손수건 등 총 43 종의 품목이

지급된다.

육군훈련소는 각각의 교육연대마다

2400~3000 여명을 수용할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부적인 시설물로는 약 100

여명의 훈련병들이 동시에 씻을 수 있는 목

욕탕,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장비, 마이크

시설, 최신식 의자 및 책상이 마련되어 있

어 훈련병 200여명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

는 쾌적한  강의장, 연대 병력 모두가 집결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각종 행사, 체

육활동, 영내교육 시 사용되는 연병장,

12~24명이 생활하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별로 캐비넷과 책상이 마

련되어 있고 국방일보철, 교양서적,

오락기구(장기/바둑)와 교육을 위

한 TV도 구비되어 있는 내무실,

훈련병 및 기간병을 위한 식

사를 마련할 수 있는 최신

식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한 테이블 당 6명이 식

사를 하게 되며, 한

번에 1,000여명이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취사

장, 훈련병과

기간병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훈련 중에

다쳤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의 군의관과 의무병이 24시간

대기하고 의무실(조제실과 입원실은 물론

응급환자 대비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며, 한

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무병이 있어 한방치

료 금연침 시술도 가능하다), 하루에 모포

4800매, 전투복 9300벌을 동시에 세탁할

수 있는 규모의 세탁공장 등의 시설이 있

다.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현

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3개 연

대의 '병영시설 현대화 공사'가 완료되

었고, 2004년까지는 입소대대를 비롯

한 모든 교육연대에서 현대화 사업

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여러

연대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의

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쓰

레기 분리 수거 및 자원 재

활용을 생활화하고 오폐

수정화시설을 설치, 운

영하고 있다.

현재 입영하고

있는 신세대 신

병들은 체격

은 크지만 체

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육군훈련소는

'쉴 때는 확실히 쉬고,  훈련은 강하게 하자

"는 방침 하에 강인한 훈련을 시행하고 있

다. 하지만 훈련병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주별 목표를 설정,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가며, 체력단련을 통한 극기심 인내력을 배

양하며 군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로서 신세대

는 육체적 훈련만큼 정신적인 훈련이 중요

하다. 안보위협에 무감각한 우리세대가 어

떻게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만 국방의 의

무를 신성시하고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

가? 훈련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신교육 과

목은 대적관 교육과 군인정신교육, 인성교

육 등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주적

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대적관 교육,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을 교육하는 군인정신교육, 그리고 자

신과 전우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군생

활의 다짐이나 설계, 더나아가 제대후 자신

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 등이다.

육군훈련소의 노력으로 한반도 안보태

세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통일의 그날까

지 한반도 평화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상병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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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Smart

애덤 로빈슨 외/넥서스

원서로만 봐야 했던 '워드스마

트' 의 한국어판으로 1·2권 따로

있던 것을 한 권으로 묶었다. 원서

의 틀을 최대한 지키면서 한글 풀

이를 달았다. 프린스턴 리뷰팀에서

만든 미국 학생들이 배우는 최상급

어휘 학습의 Bible이다. 기억력 증

진과 이미지 연상 작용을 통한 단

어학습법 안내서로 문맥에서 단어

의 의미를 추론하고, 사전을 찾고,

단어의 스펠링을 써보고 변화형도

함께 알아보며 큰소리로 말해보고,

주요한 뜻과 부차적인 뜻풀이 등

11단계별로 꼼꼼하게 안내했다.

 상품디자인과 편집디자인에 이

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그

래픽툴인 포토샵을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기본

메뉴에 대한 강좌를 배울 수 있으

며, 포토샵 필터, 아이콘 모음, 이미

지, 포토샵 TIP등이 제공된다. 포토

샵 기초 강좌부터 실전예제에 이르

기까지 포토샵에 관한 고급 테크닉

과 팁을 제공해준다.많은 양의 자료

와 국내외 포토샵링크가 되어있어

보다 폭넓은 자료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http://photo.hongik.com

Photoshop Tutorial

며칠 전 발보니 극장에서 'Almost Fa-

mous'라는 영화를 보았다. 재미있고 즐거

운 영화였다. 하지만 같이 봤던 사람들 중

이런 필자의 느낌에 동조한 사람은 없었다.

뻔한 이야기라며 왜 'R'등급인지 모르겠다

며...너무 의외였던 사람들 반응에 당황했

지만 더듬어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럼 그 영화의 어디에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혼자서 좋아했던 것

일까?

'Stillwater'라는 가상의 밴드 기타리스

트의 모습에서 조지 해리슨과 지미 페이지

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 페니 레인이

라는 가명을 쓰던 여자 주인공. 그리고 간

간이 보이는 Iggy Pop, The Who, David

Bowie, Black Sabbath, Simon & Garfunkel

등의 반가운 이름들과 영화 전편을 수놓았

던 레드 제플린, 비치 보이스, 레너드 스키

너드의 여러 명곡들을 통해 어느덧 스토리

의 단순함은 잊었다.

내가 느낀 'Almost Famous'는 '보고 듣

는' 영화였다. 물론 영화라면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특히 조금 안다 싶은

음악이 나오면 눈치 안 채도록 슬며시 머리

부터 발끝까지 꿈틀대는 리듬에 따라 꼼지

락거리기 일쑤이고 영화가 끝나도 엔드 크

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

아서 수록곡들을 눈여겨보다 같이 간 사람

에게 잔소리 듣는 일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글재주 없는 필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눈치채지 않을까 한다. 글을

시작하면서 '음악영화'라는 타이틀을 붙이

고 싶었지만 그 단어가 주는 협소한 느낌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그냥 'Almost Fa-

mous'와 나름대로 비슷한 감정을 필자에게

전해주었던 영화 몇 편을 떠올려보는 것으

로 한다.

'Once upon a time, not so long ago,

the children of the revolution looked up

into the sky. And there, hovering amid a

boulevard of stars, was a vision of the fu-

ture as strange and dazzling as any dream.

What they saw that night no one can ever

say. But what they heard can still be heard

today.

So close your eyes. Take a little trip.

And boogaloo a rhapsody divine...'

Todd Haynes

-Velvet Goldmine'

첫 번째로 토드 헤인즈 감독의 98년 작

'Velvet Goldmine'을 소개할까 한다. 99년

부천 영화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이 영화가

소개되고 상영되었을 당시 너무 재미있다

며 흥분하고 있는 필자에게 친구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영화제목이 무엇을 뜻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해 당황한 적이 있

다. 아직도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영국의 '마당발 가수' 데이빗 보위가 'Vel-

vet Goldmine'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

다는 사실이다.

제목이 보여주듯 이 영화 곳곳에서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삶과 음악의 궤적이

데이빗 보위를 쏙 빼닮은 가상의 영국 글램

록 스타 브라이언 슬레이드의 흥망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데이빗 보위는 누구인

가. 지금은 영국록계의 대부중 한 명으로

추앙 받으며 특유의 근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그는 한 때 현란한 의상과 분장, 그

리고 하드록과 복잡한 전자음 실험을 뒤섞

은 전위적인 음율로 70년대 영국 젊은이들

을 사로잡은 '글램록'의 첨병이었다. 즉, 우

리는 주인공 브라이언 슬레이드의 연대기

를 따라가면서 인물 그 자체의 진실과 더불

어 글램록 시대의 성향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다.

브라이언 슬레이드의 거짓 살인극이 발

생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떠오른 스

타가 사실은 브라이언 슬레이드였음이 암

시되는 순간은 브라이언 슬레이드라는 인

간의 실체에 다가가는 순간이라기보다  끝

없는 베끼기와 자기 복제로 스타성을 존속

시켜 나가는 글램과 글램을 넘어선 스타시

스템 전반의 진실을 목격하는 순간이다.

화려한 영상과 사운드를 위한 글램록은

감독의 탁월한 선택이다. 화려하고 구닥다

리 같고 queer적인 이미지마저 물씬 풍기

는 글램록의 독특함이 영화전체를 지배하

고 있다.

커트 코베인을 연상시키는 외모와 이름

을 지닌 미국산 로커 커트 와일드 역 이완

맥그리거의 광기어린 스테이지 매너, 중세

귀족 같은 복장의 슬레이드가 인공적인 세

트에서 'Ballade of Maxwell Demon'을 부

르는 모습과 'Baby's on Fire'가 흐르는 장

면에서 슬레이드가 기타 연주에 몰입한 연

인 커트 와일드에게 도마뱀처럼 기어가 기

타줄을 애무하듯 하는 관능적인 영상은 보

는 이까지 두 사람의 몰아지경으로 끌어들

인다.

영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밴드인

'Venus In Furs'와 'Wylide Ratts'가 데이빗

보위 같은 슈퍼스타들의 노래에 가린 숨겨

진 히트곡들을 부른다. 또한 Brian Eno,

Roxy Music, T-rex, Lou Reed 등 거장들

의 곡들이 곳곳에 쓰이고 있으며, 그밖에도

Placebo, Pulp 같은 요즘 밴드들의 노래도

들려 온다. 브라이언 몰코가 이끄는 플라시

보는 영화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어 연주

모습을 보여준다. 앨범의 전체 프로듀스는

R.E.M의 마이클 스타이프가 맡았으며, 영

화내용처럼 자신의 노래가 또다시 불리고

자신이 70년대 글램록 스타로 돌아가는 것

을 원치 않은 데이빗 보위는 정작 사운드트

랙에 참여하지 않았다.

브라이언 슬레이드 역의 캘빈 클라인 모

델 출신 배우 'Jonathan Rhys Meyers'의 미

모와 스필버그 '태양의 제국'의 똘똘한 꼬

마 크리스천 베일의 성장한 모습 또한 볼거

리.

-'Pink F loyd The Wal l '

필자가 태어나던 해인 79년 당시 대학

예비고사의 최고득점자가 소감 인터뷰에서

'음악 감상이 취미이며 가장 좋아하는 그룹

은 핑크 플로이드'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단적인 예

에서 볼 수 있듯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은

대학생을 비롯한 지성인의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밴드가 자신들의 앨범 'The Wall'에

서 'We no need a education, we no need

a thought control'을 외치며 교육을 비롯한

기존 자본주의의 모순을 노래한 것을 아이

러니라 부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상관없

다. 벽을 없애자는 주제를 가진 이 영화를

보게 되는 순간 오히려 핑크 플로이드라는

벽에 둘러싸이기 쉽상이니... 주인공 핑크

를 따라한다며 자신의 눈썹을 밀지는 말자.

이 영화는 '앤젤 하트'로 유명한 영국의

스타일리스트 감독 알란 파커의 82년작이

다. 'The Wall'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핑크

플로이드의 동명음반을 예의상 먼저 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두 장의 레코드에 담겨 있는 스물 여섯

곡은 정교하게 맞물려 있고, 그것들이 창조

하는 장대한 드라마는 기승전결이 뚜렷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로저 워터스의 자

전적 스토리에 기반하고 있는 이 앨범은 그

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 핑크

가 2차 대전에서 전사한 아버지와 과잉보

호로만 일관했던 어머니의 그늘 속에서 성

장하고, 록 스타가 되는 과정 중에 그를 둘

러싸고 있는 억압적 환경 속에서 서서히 자

아를 상실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

한 억압과 구속의 환경들은 낱낱의 벽돌이

되고,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결국엔 그와

세상 사이의 단절을 야기하는 벽이 되고 만

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그 안의 것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쌓아 올려지는 벽의 본

래 의미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외부세계와

의 건강한 소통을 방해하고, 그 안을 고립

시키는 장애물로서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

다.

곡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전쟁신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알란 파커의 영화 역

시 이러한 스토리를 그대로 화면에 옮긴 것

이다. 음반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아닌

음반의 이미지 트랙으로서 영화가 탄생했

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영화에서는 탈진한

채 세상에서 고립된 록스타 핑크의 기억과

무의식을 파고들어간다. 전사한 아버지, 획

일적인 인간형을 찍어내는 숨막히는 학교,

결혼 실패 등 현실의 악몽에 짓눌린 내면에

숨겨진 광기를 발견하고 환상 속에 파시스

트의 우두머리가 된다.

MTV 스타일의 감각적인 영상과 제럴드

스카프의 애니메이션 등 당시로서는 파격

적인 영상 실험을 선보였다. 망치와 성적

상징을 담은 생물의 싸움이 등장하는 애니

메이션 장면, 똑같은 가면을 쓴 학생들이

단체로 기계 속으로 밀려들어가는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의 장면은 너무나

잘 알려진 명장면이다. 광고감독 출신인 알

란 파커는 전체주의와 개인소외에 대한 비

판을 담은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풍부한

영상기호로 풀어냈다.

음악이 보이는 영화
자유 공간 이번 호 부터는 박준영 일병의 음

악이 보이는 영화를 새롭게 연재합니

다. 카투사지에 자신의 글을 싣고 싶

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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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HARTS

MOVIE

Eng l i sh  Common E r ro rs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제  5장

소설보다 더 이상한 이야기

감독: 에릭 브로스

주연: 디나 메이어, 토드 필드

 절친한 친구 사이인 에마, 오스

틴, 재릿, 바이올렛은 다음날 아침

결혼식에 함께 가기 위해 일찍 헤

어진다. 그날 밤, 부상당한 채 오스

틴을 찾아온 재릿, 놀란 네 친구는

모두 그의 집으로 향한다. 벌거벗

은 채 죽어있는 남자를 보고 놀란

네 친구들에게 재릿은 자신이 죽였

다고 밝힌다. 친구들은 변호사 자

격을 따려는 재릿의 미래를 위해

시체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다.

2. 인형 / 이지훈(Duet with 신혜

성)

3. A-Yo / 지누션

4. Never Again / 이수영

5. I LOVE YOU / 차태현

6. 약속 / Fly To The Sky

7. Sweety / 샾

8. 오빠 / Wax

9. 파란 / 코요태

10. 니가 필요해 / god

11. 먼곳에서 / 박효신

12. 난 남자다 / 김장훈

13. 하루 / 박혜경

I Love You

포지션

u혼돈하기  쉬운  단어들

주위에 보면 유달리(especially) 글

을 잘 쓰시는 분(a born writer)이 있

지요. 그럼 도대체 글을 잘 쓰시는 분은

그렇지 못한 분과 비교해 볼 때(when

compared) 어떤 차이(difference)가

있지요? 글을 잘 쓰는 분은 무엇보다도

적절한 단어를 적소에 사용(r ight

words on the write places)합니다.

일반인(for laymen)의 머리 속에서 맴

돌기만 하고(words on the tip of the

tongue) 표현하기는 쉽지않은 바로 그

단어를 끄집어 내어 글로 나타낸다고

나 할까요? 영어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

런 시야로 오늘은 ' 참다’, ' 견디다’

의 의미로 쓰이는 tolerate, bear,

stand, endure동사들을 철저히 헤집

어 (will dissect) 보겠습니다. 아래의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 보실까

요?

1. Will you stop it? I can’t

endure the noise.

2. I can’t tolerate to see the

wild animals killed without any

reason.

3. Though she was seriously

wounded, she stood the pain.

4. Can you endure this sultry

and sticky weather?

번역 및 해설)

1. Endure는 장기간(for a long

time) 또는 지속적인(continuous

situation) '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견

디다’입니다. 혹독한 (severe)일본군

(Japanese Imperial soldiers)의 지속

적인 고문(torture)에도 굴하지 않은

(doesn’t yield) 항일투사(anti-

Japanese fighters)는 정말 고통을

endure 하신 분들입니다. 문장의 논리

성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

음(noise)을 참지 못하겠다는 뜻이군

요. 그럴땐 stand 또는 bear를 써야 합

니다. 완벽한 문장은Will you stop it?

I can’t stand the noise anymore.

입니다.

번역)  "그만하란 말이야. 소음을 더

이상 못참겠어."

2. 이 문장에 쓰인 tolerate 는 우리

말로 ' 너그럽게 봐주다’ 또는 ' 더 많

이 배운 사람이 참다’의 뜻으로 사용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니 과거부터 지

금까지 행해지는 지속적인 동물 학대

(cruelty to animals)를 더 이상 보고

만 있을 순 없다는 의미 이군요. 그러므

로 이 문장은 I can’t endure to

see the wild animals killed

without any reason. 이 되야합니다.

번역)  "이유없이, 사람들이 야생동

물을 헤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순 없어요."

3.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의미의 ' 의

문문(interrogative sentences)’ 또

는 ' 부정문(negative sentences)’에

서 동사 stand 가 ' 견디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평서문인 이 문

장에서는 bear 동사가 필요합니다. 바

른 문장은 Though she was seriously

wounded, she bore the pain. 가 되

야 합니다.

번역)   "부상의 정도가 심했지만, 그

녀는 고통을 견뎠다."

4. 습기(humid) 많은 후덥지근한

(sticky and sultry) 날씨는 몇 달이고

지속되지는 않지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또 의문문인 문장에

서는  stand 동사를 써야 합니다. 그러

므로 이 문장은  Can you stand this

sultry and sticky weather? 로 써야

합니다.

번역) 이 후덥지근한 날씨를 견딜 수

있으세요?

u어색한  영어표현  1

언어의 기본은 단어(words)입니다.

간단히(simply) 그 순간에 딱 떨어지는

(right word for the right place) 단

어 한마디로 우리는 긴 문장을 대신 할

수 있지요. 예로 "It is an sea animal

without scales but has many legs

and you can eat it raw or roasted

what is this?"(' 비늘이 없고 다리가

많은 바다생물이며 날로도 먹고 구워서

도 먹는 이것은 뭐죠?' 이란 긴 문장을

한 마디로 squid. ' 오징어' 라고 하잖아

요? 그 만큼 단어는 중요하며 많은 의미

를 함축하지요. 자, 그럼 정확한 영어

단어를 몰라서 생기는 틀린 표현

(Konglish)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래문

장을 보세요.

a. Who is you favorite talent?

b. More dirty dog blames less

dirty dog.

c. My friends will give us a

party for my coming baby.

d. Let's go and drink some

more at another place.

번역 및 해설)

a.  "좋아하는 탤런트가 누구입니까?

" 영어로 talent는 재능 이란 뜻이고 영

어로는(in English) 남자 탤런트를 a

TV actor로 여자 탤런트를 a TV

actress 라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리 발

달하지 않은  남자(male) 여자

(female)의 성(sex)의 구별을 꼭 주목

해 주세요.Who is your favorite TV

actor/actress? 가 옳지요.

-> Who is your favorite TV

actor/actress?

b. "더 더러운 개가 덜 더러운 개를

감히 꾸짖는다"  이 역시  순 우리식 표

현입니다. 이때 native speakers 는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이라

고 하지요. 대부분의 native speakers

의 부엌에 가 보시면 이 표현을 절실히

느낄겁니다. 그들은 부모가 (심지어는

조부모가) 쓰던 냄비 및 주전자를 그대

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그을린 주전자

와 냄비를 빗대어 이 표현을 만들었겠

지요.

->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

c.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임신

한 친구(a friend who is pregnant)

의 출산일(expected day of

confinement)이 다가오면 기저귀

(diapers), 고무젖꼭지(pacifier), 보

행기(stroller)등 아기 선물을 미리 사

줍니다. 이런걸 baby shower란 단어

로 표현하지요. 우리말에 ' 귀 빠진 날’

이라는 표현을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

겠죠? 하지만 그 표현(expression)을

미리 알고 있는 우리는 쉽게 이해 하잖

아요? 영어도 똑같고 그래서 단어가 중

요한 겁니다.

->My friends will throw me a

baby shower.

d.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표현을

잘 봐 두세요. 술자리에서 "우리 한잔

더하자! 또는 우리 2차 가자!"라고 표현

하고 싶을 때는 "Let’s go and

drink some more at another

place.”라고 하기보다는 "Let's

have another round." 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물론

전자의 표현을 native speakers도 알

아는 듣지만 우리가 말하는 "야, 한잔

더하자!”라는 의미는 못 느낄 것입니

다.

-> Let's have another round.



안  녕  하  세  요

일병 박준영

이수영
Never
Again

 1집 'I Believe' 에서  가냘

프면서도 독특한 보이스 컬

러와 탁월한 가창력을

선보여 신인여자가

수로는 드물게 폭

발적인 인기를 얻

었던 가수 이수영.

그가 더욱 성숙해

진 음악과 목소리

를 담은 2집

Never Again으로

8개월만에 돌아왔

다. 50인조 오케

스트라와 기타의

조화가 이루어내

는 최고의 스케일

과 그것을 멋지게

소화해내는 이수영

의 목소리가 인상적

인 타이틀곡 'Never

Again'. 'I Believe'이후

또 한번의 큰 파장이 예

상되는 그녀를 만나봤다.

-자기소개 및 인사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만나뵙게 되

어서 반갑습니다.

-가수가 된 계기

중학교 3학년 때 라디오 프로그램 장기

자랑에서 대상을 받은 후 자신감을 갖게 됐

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수가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말쯤

에 음반사에 데모테입을 보냈는데 그것이

뽑혀서 음반을 준비하게 됐어요. 원래는 고

3때 음반을 내려

고 했지만 학업으

로 인해 잠깐 중

단하고 대학교

에 들어오던 해

에 제 첫 앨범

이 나왔습니다.

-1집에 이

어 2집도 성공

을 거둔 것에

대한 소감

일단은 팬여러

분들에게 너무 감

사드리고요.  1집에

뒤지지 않으려고 많

이 노력했어요. 노력한

자에게 행운이 온다라는 말

이 실감날 정도로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잘됐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요.

-해외 유명 엔지니어가 앨범에 참여하

는 등 이번 앨범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

는데...

음악적인 면에서 조금 더 완성도있는 음

반을 만들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할 수 있

는 부분은 노래이기 때문에 하루에 9시간

이상씩 노래연습을 했습니다. 녹음도 한 번

에 끝내지 않고 한 곡

을 만든 다음에 바로

녹음에 들어가서 계속

될 때까지 노래를 불

렀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 식

으로 연습도 많이하고

녹음에도 충실했어요.

앨범 전체적인 구성면

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

고요. 노래만 계속 나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듣기 위한 인

트로와 노래와 노래 사

이의 interlude등을 적

절히 배치했습니다. 마

스터링과 믹싱 작업을

Steve Hall이라는 엔지

니어와 했고요. 100%

만족은 못하지만 사람

들이 1집에 비해 많이

성숙해졌다는 말을 자

주 해요.

-뮤직비디오 촬영 소감

일본에서 찍었어요. 촬영내내 너무 재

미있었고요. 저는 잠깐 출연하지만 촬영사

이사이에 신현준씨나 다른 출연자분들과 함

께 게임도 하면서 너무 즐겁고 재밌게 보냈

습니다. 그래서 슬픈 뮤직비디오가 나올 거

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서로 엽기적인

뮤직비디오가 나올 거라고 농담했는데 막

상 다 완성이 되고 보니까 정말 슬픈 거에

요. 출연자분들이 정말 프로라는 생각이 들

었어요. 배운 점도 많이 있었고

요. 앨범 준비하는 중에 가장

재미있었고 편안했던 시간이었

어요.

-추구하는 음악스타일

제 음악의 기본은 흑인계열

의 소울, 블루스, RnB 입니다.

제 음반에 구체적으로 그런 장

르의 곡들이 실리지 않더라도

제가 많이 듣는 음악들이기 때

문에 알게 모르게 묻어 나옵니

다. 이런 것들을 기본 테마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한국적인 정서들을 배어나게 하

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약간

독특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맹목적으로 빌보드의 팝음악들

을 추구하지는 않고요.

-좋아하는 음악인

아레사 프랭클린을 좋아해

요. 그 분은 RnB, 소울 계열 여

성 보컬로서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분이에요. 약간은 거칠고

힘있는 보이스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보

컬 스타일을 가진 저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

릅니다. 저도 그 분처럼 남성적인 목소리를

내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면 남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한다기

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내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것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좋

았던 장르를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가수로서 가장 자신있는 부분

가장 자신있는 부분이면서 가장 자신있

고 싶은 부분이 목소리에요. 가창력이라는

것은 연습하고 노력한다면 어느정도 되는

부분이겠지만 기본적인 자기의 목소리는 노

력해서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 소리

를 잘 갈고 닦아서 더 자신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야죠.

-동남아권 진출 계

획

4월말쯤 나가게 될

것 같아요. 홍콩의 장

학우 씨가 'I Believe'

를 번안해서 부른 것

이 좋은 반응을 얻었

다고 해요. 또 제 노래가 그곳 CF에도 쓰였

다고 하고 대만의 알렉스라는 가수도 제 노

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영이라

는 가수를 궁금해한다고 해요. 그곳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생각이에요.

-가수 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가 보육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가졌다면 유치원 선생님이 됐을 거

에요.

-이상형 남자스타일

자상하고 편안하고 착한 사람. 그리고 존

경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주

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나려면 아마 10년

은 걸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만날 때까

지 무미건조하게 지내더라도 기다려 보려

고요.

-앞으로 활동 계획

동남아 지역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

겠어요. 가기 전에 콘서트를 가질 것 같고

요. 2집 활동 시작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제일 바쁠 때라서 지금은 오늘 하루 어떻게

노래를 부를 것인가가 저에게는 제일 중요

합니다.

-카투사에게 한마디

영어 잘하시는 것 부럽고요. 즐겁게 군

복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지된 시간이라고

생각치 마시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

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노래 들

려드리겠습니다.

Profile

본명: 이지연

생년월일: 1980년 4월 12일

키: 165cm

몸무게: 43kg

혈액형: B형

학력: 경원전문대 보육학과 1년 휴학중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